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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인지적 명료화가 수반되는 과정임을 파악함으로써 스피노자의 정동 이론과 맥을 같이 한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동 이론이 드라마 하위 장르를 규정하는 방법론

으로 적합할 것으로 보고, 그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사례로 멜로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

을 분석하였다. 이는 드라마의 서사구조를 시퀀스별로 파악하고, 그에 따른 주인공의 행위와 

대사, 사건의 결과에 따른 정동 이행 과정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드라

마 <옷소매 붉은 끝동>은 슬픔과 사랑의 정동 체계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드라마는 슬

픔 정동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동시에 사랑의 정동을 통해 슬픔의 정동을 극대화함으로써 연민

과 헌신, 희생 등 감정을 윤리화하는 멜로드라마적 정동을 유지하였다. 또한 서사 결말에서 슬

픔이 사랑의 완성으로 승화되며 멜로드라마적 카타르시스를 구현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스피노자의 정동 이론이 드라마 하위 장르를 확인하는 분석 방법론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검

증하였다. 본 연구는 장르의 안정성과 변동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조주의 분

석과 탈구조주적 분석을 접목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단일 작품을 통해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며 타당성 확보를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감정, 드라마, 스피노자, 정동, 장르 개념, 카타르시스

1. 한국의 드라마 장르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OTT 시대에 걸맞은 드라마 장르 연구 방법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에 있다. 오늘날 한국 드라마는 K 드라마로 불리며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학계의 드라마 장르 연구가 활발하지 않

다. 무엇보다 드라마 하위 장르 구분이 일관적이지 않은 것은 문제의 심

각성을 가진다. 이는 한류의 한 축으로 자리하는 한국 드라마의 학문적・
예술적・산업적인 면에서 발달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드

라마 장르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의 활성화에 보탬

이 되고자 한다.

한국 학계에서 텔레비전 드라마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90

년대 중반 이후이다. 한국 최초의 드라마가 1957년 7월, HLKZ TV에서 방

송된 <사형수>인 것을 감안하면, 학계의 관심은 꽤 늦은 편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대중의 우민화⋅획일화에 기여하였던 한국 방송 역사의 특수

성과 해피엔딩을 지향하는 한국 TV 드라마의 특성이 한 몫을 하였다.”1) 



OTT 시대, 드라마 장르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 모색 ∙ 윤복실   11

원용진은 텔레비전을 저급문화 수준으로 보는 편견과 텔레비전 비평이 

윤리적인 것에 치우쳐 있음을 지적하며 장르 분류의 일관성이 없음을 비

판한 바 있다.2)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 연구를 메타 분석한 최윤정‧권상희

에 따르면, 1990년대 초까지 텔레비전 드라마 연구는 빈약하고 내용 분석

에 치중되었다.3)

텔레비전 드라마 연구가 활성화된 것은 2000년 이후이다. 이는 다채널 

시대가 도래하고 드라마 장르의 혼종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과 관련

된다. 이러한 가운데 한류가 시작되며 드라마 장르 구분의 중요성이 학계

에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윤석진은 드라마 장르 유형 분류를 위한 기준 

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학적 측면에서의 장르

론과 산업적 측면에서의 장르론을 결합하여 텔레비전 드라마의 장르 유

형을 구분할 필요”4)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편, 드라마 장르 기준 마련에 대한 연구는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졌

다. 1993년 방송위원회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유형 분류 기준에 관한 연

구가 최초로 이루어진 연구이다. 이후 2004년 텔레비전 프로그램 장르 

설정 기준에 관한 연구,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프로그램의 세

부 분류 기준 및 도입 방안 연구등이 진행되었는데, 방송 프로그램 전체 

장르를 구분하며 드라마 장르의 하위 유형이 11가지로 구분되었다.5) 그런

데 그 기준이 모호하다. 2012년 내용은 2004년 연구를 그대로 인용하였는

1)  윤복실, ｢TV 드라마 <눈이 부시게>에 나타난 비극성 연구: 장자 ‘나비의 꿈’을 중심으
로｣, 글로벌문화콘텐츠 45호,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20, 90면.

2)  원용진, ｢장르 변화로 읽는 사회:인기 드라마<모래성>과 <애인>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6호,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1997, 100-101면. 

3)  최윤정‧권상희, ｢텔레비전 드라마 연구 메타분석｣,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1권 1호, 부
산울산경남학회, 2013.

4)  윤석진, ｢한국 텔레비전드라마 장르 유형에 관한 시론(試論)｣,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67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5, 279면.

5)  다음 표는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2012년 연구에서 
발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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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멜로드라마와 홈드라마의 경계가 모호하고 로맨틱 드라마와 멜로드

라마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 또한 역사와 경찰, 학교 등 드라마의 소재

에 따라 하위 유형이 분류되었다. 이를 통해서 드라마 장르 구분에 일관

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드라마 장르 연구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다.6) 2024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진행된 방송 프로그램 장르 구분의 

타당성 검토: 방송법과 방송사업자 및 수용자의 장르 분류 기준 차이를 

중심으로 에서는 드라마 하위 장르 구분을 논하지 않았다.

그런데 OTT(Over-the-top)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드라마 장르의 혼종화 현

상이 더욱 심화되었다. 이는 장르가 혼종된 드라마가 대중의 선택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렬・조아라・박상우는 OTT 서비스의 대표

주자로 불리는 넷플릭스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혼종된 드라마가 경쟁력을 

획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미국과 프랑스, 한국의 드라마를 드라마의 메

인 장르와 서브 장르, 서사 기능 요소 등의 결합 형태 등을 비교 분석하

6)  윤석진·박상완·권양현, ｢한국 텔레비전 장르드라마 연구｣, 건지인문학 18호, 전북대
학교 인문학연구소, 2017, 1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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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 3개국 모두에서 장르 혼종이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한국의 경

우, 2017년은 로맨스ᐨ판타지 조합이 코미디와 연결되는 형태로 2021년은 

미스터리ᐨ스릴러ᐨ드라마와 드라마ᐨ코미디ᐨ스릴러 조합이, 2024년은 스릴

러ᐨ호러ᐨ드라마의 조합이 특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메인 장르는 스

릴러, 호러(공포), 미스터리(추리), 드라마(휴먼), 코미디, 판타지, SF, 로맨스

(멜로), 전기(실화), 모큐멘터리 등 10가지이고, 서브 장르는 고어(Gore), 액

션, 누아르, 서스펜스, 무협, 하드 보일드, 심리, 오컬트, 피카레스크, 군상

극, 아포칼립스, 디스토피아, 역사(퓨전/시대극), 타임슬립(회귀), 도플갱어, 

풍자, 리얼리티 등 17개이다.7) 하지만 이들의 연구는 장르 개념에 대한 정

의를 구체적으로 논하지 않고 장르 유형만을 구분하였다는 점에서 한계

를 지닌다.8)

작금의 시대를 OTT 시대라고 하는 것은 텔레비전 매체를 통해 이루어

지던 콘텐츠의 소비가 OTT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로 인해 소비자의 미디어 시청 형태는 수동적인 형태에서 능동적인 형태

로 바뀌었고, 탈국가적인 콘텐츠의 소비가 가능해졌다. 오늘날 한국 드라

마가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도 OTT 서비스가 중요 요인으

로 자리한다. 이는 콘텐츠의 경쟁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드라마의 장르 혼종화도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넷플릭스 드라마, OTT 드라마, K 드라마 등 합의되지 않은 

드라마 용어가 새롭게 등장하고 혼종화된 장르를 가리키는 용어들이 수

없이 만들어지는 등 오늘날 장르 용어는 난맥상을 이룬다. 이는 근본적으

로 장르 개념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오랜 배경에서 비

7)  노동렬·조아라·박상우, ｢글로벌 OTT 드라마의 장르 가치 재편 :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39권 6호, 한국방송학회, 2025, 111-113면.

8) 이들은 올터먼(Altman)과 샤츠(Schatz) 그리고 보드웰과 톰슨(Bordwell & 
Thompson) 등이 구분한 장르를 참고하여 메인 장르의 기준을 드라마 서사구조와 주
제, 감정 패턴에서 나타나는 속성으로 하였고, 서브 장르의 기준을 관객의 정서와 사건
의 전개에 필요한 장치로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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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된 것이다.

주지하듯이 영화와 TV 드라마 등 영상 장르 연구는 문학의 장르론을 

근간으로 한다. 문학 장르 이론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384-322)의 

시학을 토대로 하는데 여기에는 노스럽 프라이(Northrop Fry, 1912-1991)의 

영향이 크다. 그는 저서 비평의 해부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장르론을 

소환하며 신화적 구조와 원형적 상징이 반복된다고 하면서 문학 전체에 

보편적 원형이 있음을 주장함으로써 문학 비평을 학문으로 정립하였다. 

장르 연구의 발전은 구조주의의 영향이 컸다. 츠베탕 토도로프(Tzvetan 

Todorov, 1939-2017)는 장르가 시대 안에서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고 주

장하면서 장르 연구가 구조적 특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며 서사구조와 

장르의 규칙성을 탐색하였다.9) 제라르 쥬네트(Gérard Genette, 1930-2018)는 

이야기와 담화의 구분, 시간 ‧ 시점 ․ 음성 등 서사의 구성 요소를 체계화

함으로써 서사 이론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탈구조주의 등장은 장

르 연구의 패러다임을 재편하였는데 이후 장르 연구는 마르크스주의와 

페미니즘 등 다양한 이론과 접합하며 지난한 과정을 거쳐 발전하였다. 하

지만 장르에 대한 정의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 그 

이론적 토대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 자리한다는 점이다. 아리스토

텔레스는 시학에서 비극과 희극, 서사시 등을 분류하며 비극이 연민과 

공포를 통해 카타르시스에 이르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가 주목

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논한 비극의 정의한 방식에 있다. 이는 비극을 

정의하는 기준을 정확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드라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에 따라 플롯에 따른 

개연성을 취하며 카타르시스를 수용자에게 제공하는 고전적 내러티브 형

식을 취한다.10) 이는 비극이 아닌 타 장르의 드라마도 고유의 정서를 통

9)  츠베탕 토도로프, 김정린 옮김, ｢문학장르｣, 쟝르의 이론, 문학과 지성사, 1987, 
11-13면.

10) 최상식, TV 드라마작법, 제삼기획, 15-3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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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카타르시스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는 스피노자의 정동 

이론에 따라 카타르시스를 보편적 현상으로 이해한다.11) 스피노자

(Baruch/Benedictus Spinoza, 1632–1677)는 신체의 역량을 정동이라고 하며 인간

의 기본적인 정동을 기쁨과 슬픔 그리고 욕망으로 보았고, 연역법을 통해 

인간의 정동을 48가지로 분류하였다. 그의 정동 이론에 따르면 드라마 등

장인물의 정동은 서사 전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며 수용자에게도 전달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장르론과 스피노자의 정동 

이론을 통해 드라마 장르 연구의 새로운 분석틀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다. 그런데 박노현의 주장처럼 웹드라마와 OTT 드라마 등은 기술적 차이

만 존재할 뿐, 텔레비전 드라마와 다르지 않다.12) 또한 텔레비전 드라마

와 영화의 경계가 모호해졌다.13) 따라서 본 연구는 매체를 떠나 드라마를 

상위 장르로 규정하고, 드라마 하위 장르의 개념을 정의하는 방법론을 제

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을 거치고 사례 분석을 

통해서 그 타당성을 검증할 것이다. 이는 유구한 장르론의 전통을 따르며 

드라마 장르 연구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우선, 아리스토텔레스의 카타르

시스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아리스토텔레스의 카타르시스

11) 김민지, ｢카타르시스와 정동의 시론적(試論的) 고찰｣, 문학치료연구 55권, 한국문학
치료학회, 2020.

12) 박노현, ｢드라마스케이프, 21세기 드라마 연구를 위한 두 번째 시론(試論): 드라마 미
디어로서의 텔레비전과 OTT를 중심으로｣, 동악어문학 93권, 동악문학회, 2024.

13) 임대근, ｢OTT 시대의 도래와 ‘영화’ 개념의 변화｣, 글로벌문화콘텐츠 64호, 글로벌
문화콘텐츠학회, 2025; 정혜원·양윤호, ｢OTT 영화의 기획 전략과 서사구조 변화 연
구: 〈사냥의 시간〉, 〈승리호〉, 〈연애 빠진 로맨스〉와 오리지널 기획 영화 〈전, 란〉 넷플
릭스 배급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영화연구 103호, 한국영화학회,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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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시학을 저술하였다.

시학은 전체 26장으로 구성되었는데 1장은 예술의 정의와 기원, 2장은 

모방의 대상을 통한 비극과 희극의 차이, 3장은 모방의 방식을 통한 시의 

종류, 4장은 시의 기원과 발전, 5장은 희극과 서사시, 비극의 정의와 역사

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6장부터 22장까지는 비극의 본질과 구조 그

리고 인물의 성격 등을 꼼꼼히 서술하였다. 23장은 서사시의 기본 원칙, 

24장은 서사시와 비극의 차이, 25장은 서사시와 관련된 문제와 해결책, 26

장은 서사시와 비극을 비교하며 비극의 우수성을 논하였다. 본 고가 시
학에서 주목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비극의 목적을 설명하며 언급

한 ‘카타르시스’이다. 카타르시스는 시학 6장에 등장한다. 아래는 시학
에서 서술된 내용이다.

비극은 진지하고 일정한 크기를 가진 완결된 행동을 모방하며, 쾌적한 

장식을 가진 언어를 사용하되 각종 장식은 작품의 상이한 제부분에 따로

따로 삽입된다. 비극은 드라마적 형식을 취하고 서술적 형식을 취하지 않

으며, 연민과 공포를 환기시키는 사건에 의하여 바로 이러한 감정의 카타

르시스를 행한다.14)

 

위 인용문에서 카타르시스는 비극의 목적이 달성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감정의 환기이다. 그리고 비극의 카타르시스는 형식과 내용을 필요로 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비극의 6가지 요소를 말하는데, 플롯, 성격, 

언어 표현 ‧ 사고력 ‧ 시각적 장치 ‧ 노래 등이다.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

스가 말하는 카타르시스의 의미는 무엇일까?

카타르시스의 어원은 그리스어 katharsis로 의학적 개념으로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약제에 의해 인체 속에 체증 따위로 불순물을 말끔히 씻

어내는 일(purgation)을 카타르시스라고 했다.”15)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도 

14) 아리스토텔레스, 천병희 옮김, 시학, 문예출판사, 2002,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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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물을 제거하는 의미로 카타르시스란 단어를 사용했을 것으로 짐작된

다. 그의 아버지는 궁중 의사였고 자식들에게 해부 훈련을 시켰다고 전해

진다.16)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의학적 용어가 낯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카타르시스의 의미는 ‘감정의 정화’를 뜻한다. 이 외에도 

“관객의 연민과 두려움에 대한 반응에 적절한 규율을 두고 도덕적 정화의 

한 형태’, ‘플롯의 전개가 비극적 행위의 도덕적 오염을 정화하고 관객이 

연민과 두려움의 감정을 경험하게 하는 구조적 정화의 한 형태’, ‘연민과 

두려움의 개념이 예술적 표현을 통해 명확해지는 지적 명확화의 형태”17) 

등으로 정의된다. 이를 통해서 지금의 카타르시스 의미와 그 어원이 다르

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날 의미가 더해진 것은 종교의식과 관련된

다. 종교의식과 관련된 의미는 “일정한 종교적 의식에 의해 신을 예배할 

어떤 장소를 깨끗하게 하는 일(purgation)”18)이다. 이는 카타르시스의 의미

는 신체적인 영역에서 정신적인 영역으로 확장된 것을 뜻한다. 그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지는 것은 그의 다른 저서 정치학이다. 아래는 정치학에
서 서술된 카타르시스에 관한 내용이다.

몇몇 영혼들 속에 강하게 일어나는 감정은 다소간 정도의 차이를 갖고 

모든 영혼들 속에 일어난다 - 예컨대, 연민(eleos)과 공포(phobos), 또한 열광

(enthousiasmos)이 말하자면 어떤 이들은 이 [마지막 종류의] [영혼의] 움직임

에 잘 사로잡히는데, 우리는 그들이 자신들의 영혼을 열광에 빠뜨리는 멜

로디들을 사용할 때 그 신성한 멜로디들의 영향으로, 마치 치료와 카타르

시스를 겪은 듯이 가라앉음을 본다. 이러한 같은 경험을 또한 연민을 잘 

느끼는 사람들과 공포를 잘 느끼는 사람들 및 여타의 일반적으로 감정에 

15) 이상섭,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연구, 문학과 지성사, 2002, 198면.
16) 아리스토텔레스, 이상인 옮김, 시학, 도서출판 길, 2023, 9면 참조.
17) Leon Golden, “The Purgation Theory of Catharsis”,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Vol. 31, No. 4, 1973, p.473
18) 이상섭, 위의 책, 1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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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빠져드는 사람들이 반드시 겪는다. 그러한 사람들 각각에게 그것이 

[즉, 각각 해당되는 감정이] 닥쳐오는 정도에 따라서 말이다. 그들 모두는 

반드시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며 즐거움이 동반되며 경감됨을 경험

한다(밑줄은 연구자 강조, 이하 생략).19)

위의 인용문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음악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설명한

다. 여기에서 주목할 내용은 카타르시스가 ‘즐거움을 동반한다’와 ‘즐거움

은 감정이 경감됨으로써 경험된다’ 등이다. 그리고 감정의 경감이 ‘건강한 

균형(healthy relief)’을 의미한다는 점이다.20) 아리스토텔레스는 카타르시스

가 동반하는 ‘즐거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즐거움은 우리가 지각할 수 있게 혼이 즉각 본래 상태로 진정되는 혼

의 운동이며, 괴로움은 그 반대라고 가정하자. (중략) 따라서 자연스러운 

상태로 이행하는 것은 대개 즐거울 수밖에 없는데,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

이 본래 상태를 회복했을 때 특히 그렇다. (중략) 강요되지 않은 것 역시 

즐겁다. 강요는 부자연스러운 것이니까. 따라서 강요된 것은 괴롭고, “모

든 강요된 행위는 당연히 불쾌하다”는 말은 옳다. (중략) 대부분의 욕구에

도 어떤 즐거움이 수반된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기대할 때 

어떤 즐거움 같은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중략) 하지만 변화도 즐겁다. 변

한다는 것은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략) 또한 배우

는 것과 찬탄하는 것은 즐거운 것이므로 그와 관련된 모든 것, 말하자면 

그림, 조작, 시 같은 모방 행위와 설령 모방 대상 자체가 즐겁지 않은 것

이라 하더라도 잘 모방된 모든 것은 당연히 즐겁다. 즐거움은 모방 대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이 ‘이것은 그것을 모방한 것이로구

나’하고 추론함으로써 무엇인가를 새로 배우는 데 있기 때문이다.21)

19) 아리스토텔레스, 김재홍 옮김, 정치학, 도서출판 길, 2017, 608-609면.
20) 이경식,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과 신고전주의,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151면.
21) 아리스토텔레스, 위의 책, 2023, 91-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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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년기부터 인간은 그들의 본성 속에 각인된 두 개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재현의 경향성과 동시에 재현에서 기쁨을 느끼는 경향성이

다. 인간이 동물과 구분되는 것은 인간이 특히 재현에 경도되며 최초의 

학습이 모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 때문이다. 우리는 실제 경험 속에

서 그 증거를 발견한다. 징그러운 동물이나 시체처럼 실제로 보면 역겨운 

것들을 정교하게 그려 놓은 형상으로 볼 때 우리는 즐거움을 느낀다. 그 

까닭은 비단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에게조차 배움은 기쁨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 철학자와 보통 사람들이 공유하는 부분은 매우 

적다.) 만약 사람들이 이미지 보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인식

하는 것을 배우고, ‘저것이 바로 그것이구나’ 하고 말할 때처럼 각각의 것

들에 대해 그것이 어떤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것들

을 미리 본 적이 없다면, 그때의 즐거움은 재현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

라, 실기 차원의 솜씨 즉 색깔이라든가 기타 그와 유사한 것들이 원인이 

되어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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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아리스토텔레스, 위의 책, 2023, 83면.




